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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구속영장
대검,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혐의 … 민간기업 시추비용 과다지급

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김모씨에 

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월20일 발표했다.

대검 중수부는 6월19일 오후 11시30분경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6월20일 오후 서울

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다.

검찰에 따르면, 김씨는 2004-06년 석유공사의 해외개발 본부장 겸 상임이사 등 해외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며 

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기업에게 시추 비용 등을 과다지급해 회사에 220만달러(22억

5000여만원)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.

김씨는 2008년 초 공사를 그만두고 민간기업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사업 실무자인 신모 과장은 6월5일 

같은 혐의로 구속됐다.

검찰은 민간업체에 과다 지급한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고 보고 돈의 사용처 등을 규명하기 위

해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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